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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1년간 전체 응답자의 31.1%가 자살충동 경험이 있으

며, 51.1%가 부부폭력을 목격했고, 25.8%가 부모폭력을 경험했으며, 20.8%가 학교폭

력 가해경험이 있었고, 22.3%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

소년의 성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피해는 자살충동

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셋째,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였고,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학교폭력 피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학생이며, 학년

이 올라갈수록, 부부폭력 목격이 많고, 부모폭력 피해가 많고, 학교폭력 피해가 심할 

때 자살충동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가 1단위 증가할

수록 자살충동은 2.78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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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인사의 잇따른 자살보도는 사회적으로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전체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8.1명으로 나타

났고, 특히 청소년 자살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0-24세 자살사망률은 

8.3명으로 나타났다. OECD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1990년 7.9명에서 

2010년 6.3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9명에서 

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OECD 34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청소년 자살사망률을 보여

주고 있어(김기헌, 2013) 그 문제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자살은 특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성인들과는 다른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Brent et al., 1986), 장ㆍ노년층

에 비해 우울이나 정신과적 질환에 의해 시도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Sheidman, 1987; 

김미경, 2010 재인용), 삶에 대한 완전한 포기보다는 가정과 사회에게 도움을 청하는 

울음이라고 하였다(하상훈, 2000). 즉,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하면 어른들은 자살이 

삶에 대한 포기의 한 표현이라면, 청소년들의 자살은 가정이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자아조절기능이 약한 청소년기에 사회적, 심리적 갈등상황이 

생기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자살이 극단적이고, 현실 도피적이고, 충

동적인 문제해결의 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국ㆍ내외에서도 청소년의 자살에 관심을 가

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변인들이 탐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Cole, 1989; 정혜경 외, 

2003; 오현아, 2006; 오승환ㆍ이창한, 2010; 용미주, 2011; 이은숙, 2002)에서 청소년

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우울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고, 많은 

연구자들(권은희, 2009: 김재엽ㆍ이근영, 2010; 김인규ㆍ조남정, 2006; 박병금ㆍ노필

순, 2007; 박재숙, 2011; 전영주ㆍ이숙현, 2000; Beasutrais, 2003)이 청소년 자살은 

개인적 특성요인과 더불어 가족환경요인, 학교관련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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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경우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이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의 여러 요인이 자녀에게 일정하게 인지되는 것은 아니며, 영향력의 크기나 방향의 

변화가 발생하고(노지은ㆍ김현주, 2013), 청소년의 자살충동문제는 가족문제와 직결되며, 

가족 또는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적응문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Walters & Walters, 1999; 

오윤선, 2013 재인용)고 하였다. 그 중 특히 가정폭력 경험은 부정적 경험으로 자살시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주ㆍ이숙현, 2000). 또한 청소년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또래들과 어울려 보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환경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데,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하는 학교환경요인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

은 청소년의 자살시도를 일관되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며(Brunstein et al., 2008; 남영옥, 

2013 재인용),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집단과 피해자집단 모두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김광수ㆍ권용신, 2005; 최준영, 2007)고 하였다. 

위와 같이 가정폭력 노출경험 및 학교폭력 경험과 청소년의 자살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들은 다수 진행되어 폭력이 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남영옥, 2013; 신복기ㆍ이성진, 2012)는 드문 실정이다. 더구

나 남영옥(2013)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과 학교폭력 피해 자살생각이나 시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복기와 이성진(2012)의 연구결과 학교폭력 피해가 청소년

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아가 일부 연구자들(김현순ㆍ김병석, 2008; 오승환ㆍ이창한, 2010)에 의하면 청소년

기에 자살생각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 생존했다 하더라도 무의식중에 그 생각이 

잠복되어 성장과정에서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자살은 상황 발생 후의 치료적 

개입이 불가능한 문제이므로 자살시도자나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확인하여 관리

함으로써 자살충동 및 시도를 감소시켜야 하며, 청소년 자살은 사후대책 마련보다는 예측

된 자살 위험요인의 조절과 관련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혜경 외,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경험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충동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영향력을 탐색하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청소년 자살의 

예측변인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

구하고,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에 근거가 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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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층동, 가정폭력 경험, 학교폭력 경험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자살충동과 가정폭력 경험, 학교폭력 경험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살충동

가. 자살충동

자살(suicide)의 사전적 의미는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

의 생명을 끊는 행위이다(두산백과).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에 의하면, 자살의 원인은 

이기적, 애타적, 아노미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이기적 자살은 개인과 사회의 

결합력이 약할 때 자살이고, 애타적 자살은 사회적 의무감이 지나치게 강할 때의 자살,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정세의 변화라든가 사회환경의 차이 또는 도덕적 통제의 결여에 

의한다고 하였다. 

자살은 현대에 와서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라는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청소년의 자살행동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및 문화적 힘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홍영수, 2004). 또한 자살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실제 자살로 인한 죽

음을 포함하는 표현이며 자살생각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바람과 특정한 자살계획까지를 

포함하는 자기보고적인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공정석, 2001). 자살충동 또는 자살

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White, 1989)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지적되고 있으며,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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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는 요인이 되므로 자살을 파악하는데 자살생각관련요인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

고, 실제로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살시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Brown & Vinokur, 2003; 권오균, 2013재인용).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살생각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Potres et al., 2002)으로 자살시도를 하게 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노혜련 외, 2012). 또한 자살시도는 고의적으로 실제적인 자해 

등 죽으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자기파괴적 행동으로 자살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하지만 자살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Evans et al., 2003).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살충동은 사회화 과정에서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를 부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나타나

는 적개심, 공격적 좌절, 분노로 반응하는 형태이며, 자살생각이나 계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노윤채 외, 2012), 자살충동에서 자살행동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발전되거나 바로 자살시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Carlson & Cantwall, 1982). 따라

서 자살충동은 이후 자살시도에 대한 주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지 그 유발요인과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살을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Beck et al., 1979; 오윤선, 2013 재인

용). 청소년 자살에 대한 연구는 자살에 대한 보다 예방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위해 

자살생각과 시도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살충동은 자살에 대한 생각, 동기 

그리고 행동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기에(오승환ㆍ이창한, 2010)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여부를 통해 

자살충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대한 관련 변인

가. 성별, 학년

성별에 따른 자살관련 연구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조윤숙, 2008),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고(박재연, 2010; 최준영, 2008),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자살생각을 경험한다

는 연구결과(김갑숙ㆍ전영숙, 2012; Robert et al., 1997)가 있다. 반면 Chang(2001)은 

연령, 성별, 인종 및 학년 등의 인구학적 변인이 고등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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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자살생각을 경험하여 자살시

도는 여자가 많으나, 실행은 남자가 많다는 증거(Henry et al., 1993; 홍영수, 2004 재인

용)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연령은 자살생각과 시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지적되

고 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증가하며(Boeninger et al., 

2010; 남영옥, 2013 재인용), 자살생각이 높은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구체화되어 자살계획이나 실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들(김소영ㆍ홍세희, 

2013)은 연령과 자살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연령은 또한 학년과 관련이 있기에 학년에 

따른 자살생각은 높은 상관이 있고(조성진 외, 2002),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살시도가 

많다는 연구(김현실, 2002)가 있다.

이처럼 일부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의 성별, 학년을 중심으로 

자살충동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 가정폭력 노출: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 발달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가정폭력에 대해 경험과 노출을 포함한 가정 내에서 

폭력현장을 그대로 목격하는 간접경험까지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조미선, 2010). 가족

의 구조적 측면에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청소년 자살에 위험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남영옥, 2013; 박병금, 2006), 가족구조의 변화

는 자살생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수록 청소년의 자살시도가 높다는 연구(오승환과 이창한, 2010)가 있는 

반면, 가족구조의 변화가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정

익중 외, 2010)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가족은 청소년기 자살과 자살행동에 

중요한 환경적 맥락이 되며(Johnson et al., 2002; 노지은과 김현주, 2013 재인용), 부정

적 가족경험은 자살시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주ㆍ이숙현, 2000). 

가정폭력과 청소년 자살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경험을 

중심으로 탐색되었고, 일부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는 것에 해당하는 폭력의 목격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부모폭력이 발생할 때 자녀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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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하는 내용과 정도는 광범위하며(Wyndham, 1998; 용미주, 2011 재인용), 부모의 

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부부폭력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에게 오히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Peled, 1997; 박병금, 

2006 재인용). 또한 청소년들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자살생각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높으며(김미경, 

2010), 자살행동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아동이 겪었던 외상 중 가족 안에서 이루어

지는 학대경험이나 성폭력이 자살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지

혜, 2009). 박병금과 노필순(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한 학대가 자

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 간 불화 및 학대가 중수준 이상인 집단에서 자살충

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지은ㆍ김현주, 2013).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자살

생각을 비롯한 위해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자살생각과 행동과 

관련되고(Nilsen & Connet, 2002; 김미경, 2010 재인용), 가족이 적응에 있어서 혼돈되

어 있고, 가족체계가 극단가족범주에 속한 경우 즉, 건강하지 못한 가족의 청소년이 

자살충동수준이 높다고 하였다(오윤선, 2013).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가족요인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중 가족 내의 폭력

은 부부 간 폭력을 자녀가 목격하는 것과 직접 자녀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모두

에 있어 자살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간접경험과 직접피해의 경험정도에 따른 

자살충동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기 학교에서의 또래집단으로부

터의 폭력경험은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하는 학교환경요인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시도를 일관되게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Brunstein et al., 2008; 남영옥, 2013 재인용; 박병금ㆍ노

필순, 2007; 정웅일, 2012), 학교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시도가 

많고(김재엽ㆍ이근영, 2010), 가해와 피해 모두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백진숙, 2013),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살충동이 높아지는(조

미선, 2010) 것으로 나타났다. 정웅일(2012)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317

미치는 변인으로 피해경험이 클수록, 자살생각이 많아지고,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자기 안에 갇혀서 고립된 생활을 

하므로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친구들로부터의 왕따 경험도 자살생각과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혜선, 2008).

그런데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

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던 학생이 학년이 

높아지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동시에 가해자이

면서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Olweus(1993)의 경우 학교폭력을 폭력가해 행동

과 폭력피해 경험 두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장덕희(2007) 역시 

청소년의 경우 가해와 피해 모든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 

일부 선행연구들(박경원, 2013; 신복기와 이성진, 2012; 최준영, 2007)은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을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 집단따돌림은 피해경험

과 가해경험 모두 자살생각을 높인다고 하였고(김광수ㆍ권용신, 2005; 박경원, 2013; 

최준영, 2007), 신복기와 이성진(2012)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중 폭력가해는 자살로 

진행되는 반면에, 폭력피해는 직접적인 경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청소년

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가.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10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된 ‘광주학생생활 종합실태조사

(2012)’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진행되었다. 광주학생생활 종합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 

거주 초등학생 4학년~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면접원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 74곳을 직접 방문한 후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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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는 대학수학 능력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아 부득이하게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원자료는 6,966명의 자료

였는데, 본 연구대상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표본만을 추출한 후, 

부실기재한 자료를 폐기하고 총 4,75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학년,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자살충동 경험을 종속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가. 독립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은 남학생 0과 여학생 1로, 학년은 중1~고2까지 기입하는 

단일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지난 1년간 부부폭력에 대한 목격경험과 부모로부터 자신에 

대한 폭력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부부폭력에 대한 목격경험은 Straus 외(1996)가 개

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이용하여 심리적 학대 2문항, 신체적 

학대 2문항,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로부터 자신에 대한 폭력 피해경험은 김정란

과 김경신(2004)이 사용한 척도 중 심리적 학대 2문항과 신체적 학대 2문항,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척도 모두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없었음 0점, 1년에 한두번 1점, 1달에 

한두번 2점, 1주에 한두번 3점, 거의 매일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폭력 목격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80, 부모폭

력 피해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71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에서 사용한 학교폭력 

척도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낮은 성폭력 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따돌림과 셔틀을 추가하여 최근 지난 1년간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강탈’, ‘협박’, ‘셔틀’ 등 6개 문항씩으로 구성하였는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마찬가지로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없었음 0점, 1년에 한두번 1점, 1달에 한두번 2점, 1주에 한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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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거의 매일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가해척도와 피해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Cronbach’s α=.70으로 나타났다.

나.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자살충동은 지난 1년간 ‘심각하게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와 ‘자살시

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등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런 적이 없다, 한두번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로 구분하여 0점~3점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살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73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응답범주를 

전혀 없다=0, 있다=1로 전환하여 2문항 중 1문항이라도 ‘있다’로 응답 한 경우에는 경험

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신뢰도와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측정하였으며, 변인들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에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파악하기 위해 이분형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모형

에 포함된 가정폭력 경험이나 학교폭력 경험 등의 독립변수들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인 

자살충동 역시 내용의 특성상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을 할 경우 

모형 적합도가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박성현 외(2011)도 독립변수

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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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은데, 성별로는 남학생이 52.6%(2,500명), 

여학생 47.4%(2,257명)였으며, 중학생 43.3%(2.062명), 고등학생이 56.7%(2,695명)

의 분포를 보였다. 

가족유형은 양부모가족이 87.1%(4,142명), 한부모가족이 12.9%(615명) 였으며, 양

부모가족의 경우 맞벌이가족 87.1%(4,142명), 외벌이가족 25.0%(1,187명)이고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한부가족 3.3%(155명), 한모가족 8.6%(410명), 조손가족 1.1%(50명)였

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15.3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구분 명(%) 항목 구분 명(%)

성별
남학생
여학생

2,500(52.6)
2,257(47.4)

학년

중등 1학년
중등 2학년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
고등 2학년

 663(13.9)
 675(14.2)
 724(15.2)
1,313(27.6)
1,382(29.1)

가족유형

양부모가족
맞벌이가족
외벌이가족

4,142(87.1) 
2,955(62.1)
1,187(25.0)

한부모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조손가족

 615(12.9)
 155( 3.3)
 410( 8.6)
  50( 1.1)

중학생
고등학생

2,062(43.3)
2,695(56.7)

평균나이 15.37세(SD:1.42)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청소년의 자살충동 및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연구대상자들의 자살충동 및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의 자살

충동 평균점수는 0.26점이었으며, 자살충동을 한 번이라도 느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31.1%(1,478명)였다. 부모님의 부모폭력 목격의 평균점수는 1.12점이고, 51.1% (2,430명)

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로부터 폭력피해의 평균점수는 0.57점이며, 25.8%(1,229

명)가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평균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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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점이고, 22.3%(1,062명)가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학교폭력 가해 평균점수

는 0.09점이며, 20.8%(989명)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경험한 폭력유형은 부모님의 부부폭력 

목격이었으며, 부모로부터 폭력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순으로 폭력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문항수 최저값 최고값 평균(표준편차) 발생빈도(%)

자살충동 2 0.00 3.00 0.26(0.50) 1,478명(31.1%)

부부폭력 목격 4 1.00 4.00 1.12(1.32) 2,430명(51.1%)

부모폭력 피해 4 1.00 4.00 0.57(1.09) 1,229명(25.8%)

학교폭력 피해 6 1.00 4.00 0.10(0.26) 1,062명(22.3%)

학교폭력 가해 6 1.00 3.17 0.09(0.25)  989명(20.8%)

표 2. 자살충동 및 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

3. 청소년의 자살충동 및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은 모든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폭력 피해(r=.05)와 자살충동(r=.14)과는 정적 상관을 나

타내고, 부부폭력 목격(r=-.04), 학교폭력 피해(r=-.13), 학교폭력 가해(r=-.16))와는 부

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남학생이 부부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과 관련이 

많고, 여학생이 부모폭력 피해와 자살충동 경험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부부폭력 목격(r=-.13), 학교폭력 피해(r=-.14) 및 가해경험(r=-.13)과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보여, 저학년이 폭력노출 경험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가정폭

력과 학교폭력 관련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폭력 피해와 가해가 상호연과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살충동의 경우 성별

(r=.14), 부부폭력 목격(r=.19), 부모폭력 피해(r=.14), 학교폭력 피해(r=.14), 학교폭력 

가해(r=.07)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여학생인 경우, 부부폭력 목격이 많은 

경우, 부모폭력 피해가 많은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심한 경우, 학교폭력 가해수준이 

많은 경우 청소년의 자살충동 역시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련 변인 중 

부부폭력 목격이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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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인간 상관관계는 .00~.46의 범위를 보여 다중공선성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

으로 확인하였다.

변인 성별 학년 부부폭력목격 부모폭력피해 학교폭력피해 학교폭력가해

성별✝

학년 -.07**

부부폭력목격 -.04** -.13***

부모폭력피해 .05*** -.02 .42***

학교폭력피해 -.13*** -.14*** .19*** .14***

학교폭력가해 -.16*** -.13*** .16*** .12*** .46***

자살충동 .14*** -.00 .19*** .14*** .14*** .07***

표 3. 자살충동 및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p<.05   **p<.01   ***p<.001 / ✝ 남성 0, 여성 1로 더미변수 처리

4.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어떠

한 변인이 자살충동을 증가시키는지 탐색하기 위해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성별,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등의 

6개의 독립변인들과 자살충동 경험을 경험없음을 0, 경험있음을 1로 이분화하여 종속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분형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변수선택은 입력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분석모형이 실시

되기 전에 분석에 포함될 변수를 미리 알아보기 위한 score 검증을 실시하였다. score 

검증은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변인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정값으로 고

정된 것이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score 검증 결과가 유의미하면 그 변인을 

모형에 추가하여 해당 계수를 추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학년을 제외한 독립변

인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분석과정에 필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score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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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df sig.

0단계 변인

성별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88.14
   .06
163.40
 94.87
 94.77
 26.20

1
1
1
1
1
1

.000

.812

.000

.000

.000

.000

전체 통계량 359.60 6 .000

표 4. 자살충동 경험관련 독립변인 score 검증결과

다음은 변수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χ² 검증한 결과, 성별, 학년, 부부

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일수록(β=.76) 자살충동 유경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2.13배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학년(β=.08)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자살충동 유경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학년이 1단위 증가하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1.08배 증가한

다고 할 수 있다. 부부폭력 목격(β=.25)은 부부폭력을 많이 목격할수록 자살충동 유겅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부부폭력 목격이 1단위 증가하면 자살충동을 경험할 승산이 

1.28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부모폭력 피해(β=.09)의 경우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할

수록 자살충동 유경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데, 부모폭력 피해가 1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1.10배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β=1.02)는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할수록 자살충동 유경험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데, 학교폭력 

피해가 1단위 증가하면 자살충동을 경험할 승산이 2.78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본 연구모형 내에서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학교폭력 

피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모형은 자살충동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을 70.5% 정도 정확히 분류하며,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대해 10%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가해를 제외한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는 청소년의 자

살충동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자살충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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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S.E. Wald sig. Exp(β) 95%CI

여학생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상수항

 .75
 .08
 .25
 .09
1.02
 .20
-2.69

.07

.02

.03

.14

.15

.03

.16

123.04
 11.14
 86.32
  8.77
 51.68
  1.90
 11.14

.000

.001

.000

.003

.000

.168

.000

2.13
1.08
1.28
1.10
2.78
1.23
 .07

1.86-2.43
1.03-1.14
1.22-1.35
1.03-1.17
2.10-3.67
0.92-1.64

Concordant 70.5%

-2 Log likelihood 5522.79

Model χ² 358.72***(df=6 / sig.=.000)

Nagelkerke Ｒ² .10

표 5.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p<.05   **p<.01   ***p<.001
✝ 종속변인 : 자살충동 무경험 0,  자살충동 유경험 1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경험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충동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영향력을 탐색하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청소년 자살의 예측변인

임을 검증하여,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에 근거가 될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총 4,75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 31.1%가 자살충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

년의 자살충동은 성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였다. 즉 여학생일수록, 고학년 일수

록, 부부폭력 목격을 많이 할수록, 부모폭력 피해가 클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클수록 

자살충동 경험이 많았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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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31.1%가 자살충동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노혜련 외, 2012)에 비해서

도 높은 수치로써, 자살이 매우 시급한 대책을 요하는 사회문제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충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 경험이 많다는 기존연구들(박재연ㆍ정익중, 

2010; 오승근, 2006)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학생들의 

자살행동에 대한 예방과 자살위험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장기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경향이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과 관련된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남영옥, 2013; 박재연, 

2010; 오승환ㆍ이창한,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인데, 여학생과 남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과정과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의 다름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성별에 따른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메커니즘이 

명확해진다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때에는 성별

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부부폭력 목격과 부모폭력 피해와 같은 가정폭력 노출 정도가 청소년의 자살충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과 자살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노

지은ㆍ김현주, 2013; 오승환ㆍ이창한, 2010; 전영주ㆍ이숙현, 2000)의 결과를 지지하

였다. 이는 가정 내 부정적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상태를 유발하여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한 정책개발과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즉,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가 아동‧청소년의 자살층동 및 자살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는 

연구(신복기ㆍ이성진, 2012)와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자살의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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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김재엽ㆍ이근영, 2010; 남영옥, 2013)과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

이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미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우에는 발생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개별 가정사로 취급하고,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학교폭력은 청소년 

또래집단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는 등의 폭력에 허용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이 자살예방을 위한 선결조건인 것이다. 더불어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이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고, 폭력발생 시 이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의 사후조치가 활성화된다면 폭력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자료는 실증적 사례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실제 자살충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도하는 질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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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on Suicidal Impulses 

in Adolescents 

Kim, Jeong Ran
(Gwangju Foundation for Women)

Kim, Hye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uicidal impulses of adolescents 

influenced by family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757 adolesc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for the past year, 31.1% of all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suicidal impulses and 51.1% of them had witnessed marital 

violence. 25.8% had experienced parental violence, 20.8% had inflicted school 

violence, and 22.3% had been victimized by it. Secondly, this research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suicidal impulses and gender of adolescents, witness of marital 

violence, parental violence, infliction and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Third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nfluential variables significantly were 

gender, grade, witness of marital violence, parental violence,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most influential one was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Specifically, when they were female, higher graders, witness marital violence more

often, and suffer from more parenta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they had felt more

suicidal impulses. And it had been found that when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increase 1 unit, suicidal impulses increase 2.78 times more.

Keywords: Adolescents, Suicidal Impulse, Family Violence,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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